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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국문)초록>

Study on the synthesis and properties of

Carbon Microspheres using by HVPE methods

Park, M in Ah

Department of Semiconductors Physic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Carbon spheres are carbon materials that have a near spherical and a

spherical shape. Many carbon spheres have been extensively used such

as batteries, fuel cells, capacitors. Because these materials have a lot of

advantages : high surface area, high thermal stability, low density.

During last few decades, carbon microspheres have been synthesized in

a various of methods and studies on their applications have been

reviewed.

In this study, we suggested the mixed-source HVPE(Hybride Vapor

Phase Epitaxy) method that can synthesize carbon spheres. HVPE

reactor consists of two furnaces. The temperature of the first furnace

was 850 ℃ for 1.5h where Ga, Al source on graphite crucibl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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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s were carried to the second furnace by nitrogen carrier gas. The

temperature of the second furnace was kept at about 1095℃ for 3h

and sapphire substrate was placed on this reactor. In this reaction,

NH3, HCl had been used to make carbon spheres.

Carbon sphere was synthesized during the process of LED structure.

The carbon materials from graphite boat vaporized outside the source

zone, carbon cholrides were carried with N2 gas to the growth zone.

There are many obstacles to grow epi-layer on sapphire in growth

zone. This suggests that there seems like holes on epi-layer. This space

could act as template providing the nucleation site for carbon sphere

formation.

The SEM image of carbon microspheres indicated that they have a

smooth surface with a diameter of 100~350um.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showed many ingredients involved in carbon sphere.

And CL measurement was found near at 550nm in the visible range.

We found that mixed-source HVPE method was one of promising

growth methods for carbon spheres.

KEY WORD S : Carbon sphere, 수소기상증착법 , 탄소합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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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Carbon sphere란?

탄소 물질은 다이아몬드, 흑연의 기본 원소 형태부터 유기물, 화석연료,

고분자 화합물 등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물질이다. 약 2천만 종류의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탄소의 원자가수와 관계가 있다. 탄

소는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L껍질에 4개의 전자를 배치시키게 되

지만 최외각 전자에 대해 안정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4개의 원자가 더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원소들이 결합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종류의 물질을 합성할 수 있다.

탄소 물질은 탄소 튜브(Carbon tube)[1], 탄소 섬유(Carbon fiber)[2], 탄

소 양파(Carbon Onions)[3-8], 탄소 구(Carbon sphere)[9-13], 탄소 뿔

(Carbon horn)[14]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탄소 튜브 분야

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면서 탄소 물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이 가능해졌다. 여전히 다른 종류의 탄소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탄소 구(Carbon Sphere) 물질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1985년대에 탄소 60개가 모여 구 모양으로 배치를 시킨 플러렌

(Fullerene)[15]의 발견은 새로운 탄소 물질에 대한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다른 대표적인 탄소 합성 물질로는 탄소 나노 튜브

(Carbon nanotubes, CNT), 그래핀(Graphene)물질이 존재한다. 이 물질들

은 구성 원소는 같지만 구조적 형태가 달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 플

러렌은 탄소를 60개를 모아 공처럼 만드는 구조라면 그래핀은 2차원상에

서 탄소원자들이 벌집모양을 이루면서 판의 형태를 가지고 튜브는 판 형

태를 튜브형태로 말아주는 형태를 지닌다. 지난 30여년동안 다양한 형태

를 지니는 탄소 물질들이 합성되었고 여러 조건 변수에 대한 탄소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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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다.

탄소 구(Carbon Sphere)는 구형 모양에 거의 유사하거나 구형 모양을 

지니고 있는 탄소 물질을 뜻한다. 구형 모양은 핵 생성과 성장 과정에서 

최소의 에너지를 이용해 결정된다. 구는 크기나 형태면에서 다양성을 가

지게 된다. 그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탄소 공(Carbon Ball), 탄소 구

(Carbon Sphere), 탄소 비즈(Carbon beads), 탄소 블랙(Carbon Black), 양

파(Onion), 메조포러스 마이크로 구슬(Mesoporous Microbead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탄소 구들의 성질을 이용하여 프린

트 잉크, 배터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탄소 구 물질은 같은 중심 부분이 존재하는 탄소 층들로 이루어져 있

다. 이는 반데르발스 힘(Van der Waals Force)에 의해 서로 잡아당기고 

있고, 이 인력에 의해서 구의 형태를 만들게 된다. 만약 탄소 구 물질이 

1μm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어 다른 

구 물질이 붙는 necklace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 형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슬고리가 연결되어있는 모양을 띈다.

구형 물질의 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산된 상 자체가 균일한 크

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름에 있어서 균일성을 띄어야 한다는 점, 외

부 화학적 성질이 거의 유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형 합성의 예로는 탄

소 물질 뿐만 아니라 실리카 물질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합성법과 이론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탄소 구의 제작과 관련된 연구가 또한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구성 면에

서나 표면의 기능성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구들이 제작된다. 이 물질은 

원료 물질로부터 이름이 정해진다. 예를 들면, 아세틸렌 블랙은 아세틸렌

으로부터 제조되는 물질인 것이다. 이 물질은 페인트, 코팅, 고무 제품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 응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탄소 구의 

산업적, 상업적 분야의 발전이 향상되게 되었다.

탄소 구의 분류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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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생성된 탄소 구의 지름의 길이에 의해 분류하는 방법이다.

탄소 구는 나노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까지의 단위를 포함하는 물질로서 

20n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구, 50~1000nm의 길이를 가지는 구, 1000nm

이상의 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구의 합성 방법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아

크 방전, 화학적 기상 증착법, 오토 클래이브 방법, 레이저 증착법 등이 

있다. 이는 [1.3]절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탄소 구 자체가 비어있는 hollow 구조와 탄소 구 안까지 

꽉 차있는 코어-쉘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hollow 구조는 코

어-쉘 구조에서 코어 물질이 제거되고 쉘에 사용된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코어-쉘 구조는 중심에 존재하는 코어물질을 쉘을 형성하는 

물질이 둘러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Fig. 1)에서 보는 것과는 같이 코

어로 사용된 물질만을 부분적으로나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오른쪽 편

과 같이 코어 물질이 제거되어있고 쉘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hollow 형태

를 만들 수 있다. Hollow 형태의 구를 제작하는 방법은 nozzle-reactor법,

sacrificial core법 등이 있다. Nozzle-reactor 법은 무정형 형태의 구를 만

드는 방법으로서 1050도 ~ 1500도의 고온에서 용융된 유리를 발포제와 

함께 불어서 만들거나, 젤 화에 의해 형성된 작은 방울이나 분말을 고온

의 반응로에 통과시켜서 빈 구멍을 만드는 방법이다. 보통 40μm 정도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hollow 형태를 만드는 것은 힘든 방

법이다. Sacrificial core법은 코어 물질 자체를 구형 모양의 고분자를 사용

을 해서 코팅을 해서 핵을 녹이거나 열분해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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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코어-쉘 입자의 기본적인 구조

 

네 번째로는 부착 특성에 따라 탄소 구를 분류할 수 있다. 보통 작은 

크기의 탄소 구는 구끼리 서로 흡착되어 목걸이와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된

다.(Fig.2) 이 구들은 화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있다. 크기가 조금 더 큰 

구 같은 경우에는 반데르발스 본딩을 통해 다른 구들과 상호관계를 할 수 

있는 별개의 탄소 구조를 가지게 된다.

Fig.2 목걸이 형태의 탄소 구의 TEM 이미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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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Carbon Sphere의 합성 메커니즘

탄소 구의 합성 메커니즘은 반응 조건 변수인 탄소 소스와 촉매와 관련

이 있다. 촉매의 유무에 따라 메커니즘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료가 불 연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그을음입자는 구형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탄소 소스가 C와 H 라디칼(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분해되지 

않고 다른 분자로 이동하는 원자의 무리)로 전환되면서 구형 모양으로 합

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탄소 블랙과 그을음과 같은 탄소 구의 형성

에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 과정을 거친다. 1) 탄소 블랙의 전구체 형성,

2) 탄소 블랙 입자 형성, 3) 입자로서 핵의 응집화, 4) 표면 성장, 5) 후 

산화 공정이다.

촉매를 가지지 않을 때의 탄소 구의 성장 메커니즘은 Lahaye et.

al[17-18]에 의해 연구되었다. 열분해를 이용해 합성되는 과정으로 (a) 폴

리아세틸렌(PAHS), (b) 다방향족 탄화수소, (c) 초기 탄화수소분자의 탈수

소화반응으로부터의 탄소 수증기를 형성해서 합성되는 방법이 있다. 여기

서 PAHS는 탄소 핵이 되기 위한 전구체로서 제안되었다. PAHs는 탈수

소화과정동안 성장하게 되고 탄소 구가 합성되게 된다.

Kroto와 MacKay[19]는 구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나선형 shell

성장에 의해서 생성된 오각형 고리구조를 제안하였다.(Fig.3)의 메커니즘

은 풀러린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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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탄소 구의 성장 메커니즘

(a) 오각 고리의 핵 생성

(b) 풀러린과 유사한 20면체 shell

(c) 나선형 shell 성장

(d) 큰 사이즈의 탄소 구를 만들기 위한 성장 과정[16]

  



- 7 -

탄소 구의 크기가 작을 때에는 구의 표면이 깨지지 않은 작은 탄소 층

으로 덮여있다. 그러나 합성된 대부분의 탄소 구는 10nm 이상의 반지름

을 가지고 있는 깨진 형태의 탄소 층(플레이크)으로 이루어진 표면을 가

지고 있다. 표면 부분의 가장자리에 dangling bond가 포함되어 있다. 이 

플레이크들을 통해 닫혀진 shell 구조가 아님을 알 수 있고 구형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플레이크의 구조와 곡률이 조절 되어야 한다. 곡률을 이루

기 위해서 오각 고리와 육각 고리가 필요하게 된다.[20]

촉매를 가질 때의 탄소 구의 성장 메커니즘은 Levesque et al.[21]이 아

세틸렌가스의 CVD(Chemical Vapor Deposition)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세

틸렌은 니켈 촉매에 의해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분해된다. 이것은 

탄소 구의 곡률을 만들기 위해 육각 고리와 오각 고리의 조합에 의해 구

부러져 있는 2D 플레이크를 만들어낸다. 플레이크들의 중첩과 집합이 3D

탄소 구를 만들게 된다.

구의 성장은 탄소 구에 탄소 층들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스 상태

에서 탄소 구에 탄소가 증착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성장은 탄소 소스와 

반응기 온도, 압력, 가스 flow rate와 시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탄

소 구를 만드는데 보통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이 높은 온도에서 중성자

와 전하, 라디칼과 같은 조각들로 분해된다. 이것은 플레이크를 만드는 조

각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금속 입자는 탄소 구 합성을 위해 템플릿과 촉매로서 작용을 한다. 금

속 입자가 코어-쉘 구조에서 중심 부분에 존재하고 금속 입자가 제거되면

서 hollow 구를 합성할 수 있는 템플릿 역할을 하고 중합 반응을 돕는 

게 아니라 탄소 소스를 분해를 돕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한다.

Hollow 구와 코어-쉘 탄소 구는 둘 다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

는데 이는 hollow 구조는 탄소 구로부터 core를 추출해낸 것이라고 가정

했기 때문이다. 탄소 구를 형성하기 위해서 금속 입자가 템플릿이나 촉매

로서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듯이 초기 탄소는 금속 입자에 달라붙게 된다.

이 탄소가 금속 입자에 달라붙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탄소 층들의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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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구조로 이끌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의 탄소 흡착은 가스 상태의 조

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탄소는 메탈에 용해되거나 탄소가 C-C결합을 형

성하기 위해서 금속 표면으로 확산하게 된다. 일단 이 층이 메탈에 형성

이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탄소 흡착이 되진 않고 이 메커니즘은 탄소 구

의 비 촉매성장과 유사하게 된다.

Qiu et al.[22-23]은 니켈을 촉매로 사용하고 석탄을 전극으로 사용하

는 아크 방전 방식으로 탄소 구를 합성을 했다. 아크 방전 과정에서 많은 

전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정의 표면으로 가게 되면서 결정의 유동성이 

향상된다. 이 과정에서 니켈 입자는 가스 상태에서 더 큰 결정상을 형성

하기 위한 작은 결정상 입자를 붙잡는 촉매 역할을 한다.

유기금속 화합물을 사용한 탄소 구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Fig.4)에 나

타나 있다. 이 과정에서 (b)에서 페로센은 400도에서 철과 탄소로 분해된

다. (c)에서는 철 원자는 2MPa과 400도에서 더 큰 입자를 형성하기 위해

서 같이 합쳐지게 된다. (d)는 염화암모늄과 함께 반응하게 되면서 철 암

모늄복합체의 마이크로미터사이즈 구형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이 물질은 

높은 흡착 계수를 가지고 있어서 탄소 원료 물질의 흡착을 강하게 한다.

페로센의 분해 후에 얻어진 탄소는 철 아민복합체의 구형의 코팅모양을 

형성하게 된다(e). (f)마침내 철 구형 모양이 빠져나가게 되고 구멍을 남겨 

hollow 탄소 구를 만들게 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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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유기금속 혼합물을 사용한 탄소 구 합성 메커니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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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rbon sphere의 종래의 합성 방법

탄소 구의 합성은 반응 온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활성의 대기상태에서의 탄소를 포함한 물질의 높은 

온도에서의 분해이다. 두 번째는 저온 열분해와 열처리에 의해 유기물 복

합체의 촉매로 분해되는 것이다. 탄소 소스, 산소, 촉매, 첨가물, 가스 흐

름 속도, 반응내부의 디자인의 조건 변수들이 탄소 구의 화학성, 사이즈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1.3.1 아크방전

아크 방전 법은 탄소 나노 튜브를 합성하는데 사용되는 유용한 방법 중

에 하나이다.[25-26] 두 개의 탄소막대를 음극과 양극에 배치하고 직류 전

원을 인가하면 전극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 다량의 전자는 양극으로 이

동해 탄소막대와 충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양극의 탄소막대에서 떨어

져 나온 탄소 덩어리들이 낮은 온도로 냉각되어 있는 음극탄소막대 표면

에 응축되게 된다.(Fig.5)

 

Fig.5 아크 방전 장치 구조도



- 11 -

He et al.은 DC 아크 방전 장치에서 탄소 소스로서 아세틸렌과 코크 

가루를 사용해 탄소 나노 볼을 합성시키는 과정을 연구했다. Fe과 Ni을 

포함한 탄소 로드는 아크 방전 시스템에서 애노드로서 사용이 된다. 고순

도 그래파이트 로드는 캐소드로서 사용이 된다. 70~90A의 전류가 두 개

의 전극을 따라 흐르고 두 전극 사이의 전압은 30~35V이다. 이 합성 과

정을 통해 얻어낸 구의 사이즈는 50~100nm이다. [27]

Qiu et al.[28]는 아크 방전 방법을 사용해서 석탄으로 탄소 물질을 합

성했다. 로드는 450도에서 가열된 석탄으로부터 얻어지는데 이때는 촉매

로서 니켈 입자가 있어야 하고 헬륨 가스 분위기에서 20MPa의 압력이 1

시간동안 계속 진행되고 탄소화가 일어나야 로드 합성이 가능하다. 탄소 

로드는 아크 시스템에서 애노드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 고순도 그래파이트 

로드가 캐소드에서 사용이 되어야한다.(40~50V/50~70A) 반응기의 바닥,

위쪽, 벽 쪽에 그을음과 비슷한 물질이 부착되는데 그 그을음으로부터 

10~20um의 지름을 지니는 탄소 볼이 수집된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해 hollow 구와 filled 구를 합성할 수 있다. 에탄

올 액체 안의 Fe 전극들 사이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되는데(55V, 3A),

이 방법으로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구 형태를 합성할 수 있다.[29]

아크 방전 법은 탄소 구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안되긴 하지만 생산 수

율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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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플라즈마 방법과 레이저 증착법

탄소 튜브와 구는 금속 촉매를 사용하여 탄소 전구체 물질을 증기화 하

는 열적 플라즈마를 이용해 합성된다. 레이저 증착 법은 불활성 기체 분

위기에서 레이저가 고온 반응기 안의 그래파이트 타겟을 증기화 시킨다.

증기 화된 탄소는 냉각수가 흐르는 온도가 낮은 반응기 표면에서 입자형

태로 응집하게 되는 방식이다

Ma et al.[30]은 탄소가 코팅된 철 나노 입자를 합성시켰다. 철 조각은 

진공 분위기를 가지는 반응기 안의 그래파이트 crucible 안에 위치시킨다.

또한 반응기의 압력이 2kPa까지 증가되기 전까지 아르곤 가스를 흘려준

다. 철 조각을 용융하는 데는 40kW의 높은 주파수 유도 파워를 사용하고 

용융된 철을 증기 화하는데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때 CH4가스가 

반응기 내부로 유입되게 되면서 코어-쉘 구조의 5nm~50nm의 지름을 가

지는 탄소-철 구가 합성시킬 수 있다.

Okuno et al은 나노 목걸이[31-32]의 형태로 나노 벨을 합성하는데 열

적 플라즈마 방법을 사용했다. 3%의 니켈과 3%의 코발트로 코팅되어있는 

카본 블랙은 촉매와 탄소 소스로 사용했다. 열적 플라즈마는 탄소 소스를 

증기화 시키고 냉각된 샘플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 나노 목걸이 합성

에 필요한 온도는 약 1700~2400℃가 필요하고 합성된 나노 목걸이의 지

름은 50~100nm이다. 이 물질은 탄소 나노 튜브의 합성과 비슷한 방식으

로 형성된다.

레이저 유도 방법에서 사용되는 전극의 선택은 탄소 결과물에 영향을 

준다. Bystrejeweski et.al[33-35]은 30W CO2 laser에 의해 가열되는 압축

된 안트라센/그래파이트 타겟을 사용하면서 700~1000℃의 온도에서 탄소 

구를 만들었다. 탄소 구의 사이즈는 타겟의 수집 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100~400nm, 1um~2um정도 된다. 사이즈의 타겟 표면의 집중되는 포화도

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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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화학적 기상 증착법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는 휘발성 탄소 소스가 고체 비휘발

성 탄소 물질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CVD과정은 다양한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반응물들이 구를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탄소 소스의 열분해가 대기압 상태에서 반응기 안에 놓여있는 quartz관

에서 이루어진다. 촉매는 quartz 반응 관에 놓여있을 수 있다[36,37]. 탄소 

소스는 반응관 안에 위치시키고, 반응관 내부의 분위기는 질소나 아르곤

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흘려준다. 이 방법은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는 CVD 합성 과정이다[38].

반응기의 형태는 퍼니스의 형태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수직 형과 

수평 형이다.

1.3.4.1. 비촉매 CVD법

이 방법은 탄소 소스가 고온의 반응기 안에서 분해되어 탄소 구를 합성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탄소 블랙과 같이 산업적으로 중요한 탄소 구

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이다. 탄소 블랙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산소가 

사용된다. 최근에는 탄소 구 합성에 산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작은 표

면적을 발생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응온도, 탄소 소스의 흐름, 증

착 시간 등이 탄소 구의 모양과 사이즈 등을 결정을 하게 된다. 수직형 

반응기에서는 반응 시간이 1분이내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구의 2차 반응

과 구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수평형 반응기에서는 

고온에서 구가 15분에서 60분 이내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쪽 shell 부분

이 결정화되기 쉽다.

Qian et al.[39]은 탄소 구를 2개의 반응기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를 사

용해 1100℃의 온도에서 톨루엔으로부터 합성시켰다. 톨루엔이 존재하는 

첫 번째 반응기의 온도는 200℃이고 실린지펌프를 이용해서 반응기 안으

로 유입되게 되면 증기화 되게 된다. 증기는 질소, 아르곤, 수소가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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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차 반응기로 옮겨지게 된다. 평균 탄소 구의 지름은 60nm에서 1um

사이의 크기를 가진다.

유사하게 Aili et al.[40-41]은 탄소 소스인 아세틸렌/톨루엔으로부터 

1000도에서 탄소 구를 합성시켰다. 냉각 후에 200nm의 지름을 가지는 탄

소 마이크로 구가 수집되었고 흑연화 과정에서 다양한 열처리를 했다. 탄

소 구는 단일 반응기를 이용해 800도 이상의 온도에서 펜테인으로부터 합

성되었다. 이 결과들은 촉매가 탄소 구 합성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액체상태의 탄화수소를 열분해 하기 위해 두 개의 반응기 장치가 사용

이 된다. 액체의 수소화물은 첫 번째 반응기에 250도로 유입된다. 주원료 

증기가 아르곤에 의해 더 높은 온도를 가지는 열분해 반응기로 옮겨간다

(900~1200도). 탄소 구의 지름은 가스 유입 속도, 온도, 가스 유입 시간 등

이 영향을 주고, 탄소 소스는 탄소 구 형태에 영향을 준다. 흡착은 열분해 

중에 일어나고 긴 시간의 반응 시간은 결정질의 탄소 구를 만들어낸다.

1.3.4.2. 촉매 CVD법

촉매 CVD법은 보통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드는데 사용되어 왔지만 탄소 

구를 합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탄소 나노 튜브 합성과정에서 금속이 촉매 

역할을 덜할 때 탄소 구가 형성된다. 이는 탄소 구의 합성에 있어서 금속

이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을 뜻한다. 금속은 단지 가스 상태에서 형성

된 탄소 라디칼의 타입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탄소 구를 형성하기 위해 

탄소 증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촉매는 hollow 구의 형성을 위해 

핵 생성 장소를 제공해주는 템플릿역할도 할 수 있다.

ZeSe 나노 입자는 템플릿으로서 hollow 탄소 나노 구를 합성하기 위해 

이용된다. ZeSe 나노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의 합성은 5 X 10 -2Torr

의 압력에서 아르곤 가스의 지속적인 주입을 필요로 한다. 탄소 소스인 

톨루엔은 촉매인 ZnSe를 포함해 수직형 반응기에 주입이 되고, 1100도의 

온도에서 3시간동안 반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응 후에 ZnSe는 1200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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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서 60분 동안 열을 받고 제거된다. 이 과정을 통해 40~120nm의 지름

을 가지게 되는 hollow 탄소 구를 합성할 수 있다.[42-49]

Pradhan과 Sharon[50]은 니켈과 철 촉매를 이용하고 등유를 탄소 소스

로서 사용하여 탄소 나노 튜브와 비즈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두 개의 

반응기 중에 탄소 소스가 첫 번째 반응기(200도)에 놓여있고 두 번째 반

응기(1000~1100도)에는 촉매를 포함한 quartz boat가 높여져 있다. 등유 

증기는 질소가스에 의해서 두 번째 반응기로 옮겨진다. 구형 모양의 나노 

비즈의 지름은 600~900nm이다.

Sharon et. Al은 탄소 소스물질로서는 캄포를 사용을 하고 촉매물질로

서는 페로센 물질을 사용을 하고 두 개의 반응기를 이용을 해 탄소 구를 

합성해냈다. 4시간 동안의 긴 반응 시간이 작고(264nm) 큰 사이즈의 구

(441nm) 뿐만 아니라 코어-쉘 구조(500~850nm)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51-53]

1.3.5. 오토클래이브 방법

탄소 나노 물질을 적당한 온도 하에 합성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시도되

고 있다. 이 한계점을 높은 압력을 사용함으로서 극복 가능하다. 이 방식

은 반응 물질을 다양한 타입의 금속 오토클래이브의 위에 올려두고 비교

적 낮은 온도에서 가열시킨다. 오토 클래이브 물질은 이 반응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실험이 진행된다. 반응 중에는 압력이 올라가고 

이 압력은 반응 물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탄소 구

를 생성하기 위한 탄소 물질의 반응은 고압에서의 촉매의 유무에 의해 나

눠질 수 있다.

1.3.5.1. 비촉매법

Pol et al.[54-56]은 오토 클래이브 반응관 내부의 가스 분위기를 아르곤 

분위기로 만들고 700도에서 3시간 동안 반응을 해 유기 물질을 분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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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시틸렌은 탄소 물질로서 사용이 되었고 2.5um의 지름을 가지는 구

형 화된 탄소를 제작할 수 있다. 반응 관에서 갑작스런 냉각 반응을 일으

키게 되면 연속적인 소시지 모양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Fig.6)

Fig.6 소시지 모양의 탄소 구조 TEM

PET는 탄소 구 합성에서 소스로서 사용되어왔다. PET는 3시간동안 700

도에서 작은 스테인레스 강철 반응기에서 2~10um의 구로 전환되었다. 낮

은 표면적을 가지는 이 구는 상자성체의 성질을 띤다.

설탕은 오토클래이브에서 탄소 구를 만들기 위해 탄소 소스로서 사용이 

되어왔다. 이 과정은 반응기의 온도를 190도를 요구하고 시간은 5시간을 

요구한다. 흑연화 과정은 아르곤의 분위기에서 1000도에서 발생한다. 탄소 

구의 형성 메커니즘은 에멀전 중합과정과 유사하다. 구의 사이즈는 설탕 

용액의 농도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57]

1.3.5.2. 촉매법

염소 처리된 탄소 소스와 금속을 사용하여 가열하게 되면서 탄소 구를 

합성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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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an et al.[65-67]은 촉매로서 페로센 물질을 사용해 C2Cl4의 촉매 열분

해를 통해서 hollow와 가득찬 탄소 구의 합성을 이루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페로센과 탄소 소스의 혼합물은 8MPa의 압력과 550도의 온도

에서 16시간동안 가열된다. 이 방법으로부터 얻어낸 구의 사이즈는 

30~580nm이다.

Yin et al.[68]은 스테인레스 강철 오토클래이브에서 350도에서 탄소 구

를 합성했다. 오토클래이브는 탄소 소스로서 칼슘카바이드, 클로로폼을 사

용하고 촉매 물질로서 페로센으로 채워지고 3시간동안 가열된다. 구의 사

이즈는 50~250nm의 사이즈를 가진다. 연관된 반응으로 촉매로서 철 클로

라이드가 사용이 되어 hollow 탄소 마이크로 구가 생성되게 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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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탄소 구의 응용

탄소 구는 높은 표면적, 열적 안정성, 고유의 전기적 특성, 낮은 밀도 

등의 특성을 토대로 배터리, 오염물질 제거, 자성 데이터 저장 분야에 사

용되어왔다. [69]

1.4.1. 배터리, 커패시터, 연료전지

메조 탄소 마이크로 비즈는 배터리에 널리 쓰여지고 있다. 석유 잔여물

로부터 3000도의 열처리 후에 생산된 메조 탄소 마이크로 비즈는 리튬과 

나트륨의 전극으로서 쓰여지고 있다. 750도에서의 열처리를 했을 때 최고

의 안정성을 보인다.[70-71]

비정질 탄소가 흑연화가 되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 가열된다. 촉매 없이 

2800도의 온도에서 어닐링된 탄소 구는 높은 흡착 성질을 가지고 구에서 

다각모양까지 모양의 변화를 보일 뿐만 아니라 커패시터 면에서 높은 특

성을 보인다.

탄소 구는 전기촉매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탄소 구위

에 실린 플랫티늄과 루테늄과 같은 금속이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가 되는 

유망한 물질이다. 탄소 볼 위의 백금이 보통 연료 전지로서 사용된다.

Hollow 탄소 구를 덮는 PtRu은 탄소 소스로서 페놀/파라포말데이드를 

사용하고 템플렛으로서 실리카 구를 사용을 하는데 이 물질은 중성자 교

환 멤브레인 연료 전지에서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연료 전

지의 효율은 RuPt/CB 전극에 비교해서 60%이상 우수하다고 입증되었다.

[72]

1.4.2. 전계 방출을 위한 음극 물질

전계 발광을 통한 냉전자 방출은 진공 마이크로 전자공학의 발달을 위

한 중요 기술이다. 우주 추력 기에서의 사용, 소형화된 XRD, 라디오주파 

생성기, flat 패널 디스플레이 등으로 쓰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미터로 제작하는 금속 에미터는 전계 발광을 위해 사용이 된다. 발광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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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가지는 금속 팁의 사용을 탄소 구로 교체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탄소는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균일한 전계 발광을 가지므로 최고

의 전계 에미터 물질로 응용될 수 있다.

1.4.3 단단한 물질로의 사용

탄소는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탄소로 만들어진 물질들은 가볍다. 이 

특징은 탄소를 포함하는 중합 물질로 형성하여 sp2혼성 궤도는 많은 분야

에서 탄소 섬유와 튜브로의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 탄소 구의 구형 모양

은 마찰학적 코팅이나 윤활유 첨가시에 매우 유용하다고 제안되어진다.

탄소 구의 높은 내구성은 충격파 보호 물질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

다.[73-75]

Pol.et al.은 오토클래이브에서 700도에서 PET를 통해 탄소 구를 합성해 

냈다. 2~10um의 고체 구는 다이아몬드 칼을 부러뜨리릴 정도의 물질 특

성을 가진다. 탄소 구의 인장력은 압축하중에 의해 구가 파열될 때까지 

시간에 대해 선형 변화를 관찰하였다.[76]

최근 연구에서 온도와 압력의 다양성을 이용해 402MPa의 압축 강도를 

가지는 탄소 물질을 생성시켰다. 이 실런트는 빠른 스피드와 압력을 사용

하는 터보 펌프에 사용될 수 있다. 유사하게 메조 탄소 마이크로비즈는 

다른 탄소 물질과 결합되어 420MPa의 압축강도를 가지는 물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77-82]

1.4.4. 복합체

탄소 구와 다른 탄소 소스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복합체는 물리적으로 

혼합하거나 두 원소간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됨으로서 만들어 질 수 있다.

특히 탄소 구 표면의 화학적인 변화는 폴리머에 대한 화학적인 결합을 가

능하게 해준다. 폴리머 안에 탄소 구를 추가하는 것은 폴리머에 대한 내

구성, 전기전도성 등 다른 특징들을 변화시킨다.[83] 탄소 나노 튜브와 메

조 탄소 마이크로비즈 복합체는 석탄-타르 pitch를 통한 응집을 통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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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샘플의 크기는 작아지고 구성은 무질서한 경향을 보인다. 이 복합

체는 인공물에 사용이 되고 폴리머/탄소볼 복합체는 가스 센서 디바이스 

쪽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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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실험방법

2.1. HVPE 성장법

HVPE 성장법은 bulk GaN 기판 성장이나 에피탁시 성장을 위한 가장 

오래 사용되어온 성장 방법으로 3족 원소인 금속의 할로겐 화합물을 사용

하여 성장한다. HVPE 방법은 MOCVD와 비교해서 성장 속도가 매우 빠

르고 수십~수백 um의 두께를 가지는 박막을 쉽게 얻는다는 장점을 가진

다. 기존 HVPE는 GaCl과 NH3를 고온에서 열분해하여서 GaN을 합성시

키는 방법으로 결정 성장 속도가 빠르고 결정성이 좋은 GaN을 성장시킨

다는 장점이 있다. 내부 가스로는 HCl, GaCl, NH3를 사용하고 캐리어 가

스로는 N2를 사용한다. 장치 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소스영역과 성장 영역의 온도 차를 줄여서 안정되게 유지하

는 전기로 부분, 성장 반응을 하는 석영관 부분, 가스의 흐름을 조절하는 

가스 조절장치 부분(MFC ; Mass Flow Controllor)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Fig.7)

1) GaN 성장 원리

Ga 소스 반응식 : Ga(l) + HCl(g) → GaCl(g) + 1/2 H2(g)

GaN 성장 반응식 : GaCl(g) + NH3 → GaN(s) + HCl(g) + H2(g)

2) InGaN 성장 원리

In 소스 반응식 : In(l) + HCl(g) → InCl(g) + 1/2 H2(g)

Ga 소스 반응식 : Ga(l) + HCl(g) → GaCl(g) + 1/2 H2(g)

InGaN 성장 반응식 : InCl(g) + GaCl(g) + NH3 →

InGaN(s) + HCl(g) + H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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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HVPE 장치 개략도

이처럼 InGaN을 성장 시키고자 할 때 두 개의 소스영역이 필요하고 도핑

하고자 할 때 소스 영역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장치 구성 자체가 매우 

복잡해진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여 혼합 소스 HVPE가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액상

성장방법(LPE ; Liquid Phase Epitaxy)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방법으로 질

화물 반도체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Ga 금속에 In 금속을 직접 넣어 포

화상태를 만들고 난 다음 HCl 가스와 NH3가스를 반응시켜서 InGaN 결

정을 성장시킨다. 이 방법은 소스 존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치의 구조가 간단해지면서 장비의 단가가 낮아

진다. 또한 도핑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성 변화, 농도 조절이 다양해 응용 

분야가 넓어진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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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과정

탄소 구의 합성에 사용된 장비는 수평형 HVPE로서 두 개의 온도 영역

으로 나누는 Hot wall type 방식을 사용하여 자체 제작하였다. 소스 물질

로는 그래파이트 보트 위의 Ga 소스와 Al 소스 등을 사용하였다. 반응 

가스 물질로는 암모니아 가스, 염소 가스, 질소 가스를 사용했고 질소 가

스는 수송 가스로 사용이 되었다.

두 개의 가열영역으로 나뉘는 반응기내에서는 반응 영역과 성장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Ga 소스와 Al 소스가 담긴 그래파이트 보트는 첫 번째 가열 

영역에 위치하게 되고, 두 번째 가열 영역에는 undoped-GaN 기판이 위

치되게 하였다.

본 실험은 LED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실험 과정과 동일하다. 소스 물

질은 연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multi sliding boat에 장착한다.

소스의 각 칸에는 n-clad 층으로 Ga 20g, active 층으로 Ga 20g, Al 0.1g,

p-clad층으로 Ga 20g, Mg 0.2g으로 장착한다. 첫 번째 가열 영역의 온도

는 850도, 두 번째 가열 영역의 온도는 1095도로 최적화 시켰다. 염소 가

스는 제 1 가열영역에 공급되고, 암모니아 가스는 제 2 가열 영역에 공급

되게 하였다. 가스 유량과 관련되어서는 질소 가스는 5000sccm, 염소 가

스는 80sccm, 암모니아 가스는 2000sccm 공급 하였다. 반응 시간은 제 1

가열영역에서 1시간 30분, 제 2 가열 영역에서 3시간으로 총 4시간동안 

성장하였다. (Fig.8)

성장 반응 후 탈착된 분자들은 수송 가스에 의해 배기 반응기 쪽으로 

이동하고 scrubbing 과정을 거친 후 blower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또

한 HVPE 반응기는 탄소 구의 성장 반응 후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스

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온까지 약 2시간 동안 천천히 냉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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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HVPE 반응기의 각 가열 영역의 온도



- 25 -

2.3. Carbon sphere의 합성 방법 제안

탄소 구를 합성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이라는 것을 앞서 언급하였다. CVD는 외부 에너지를 이

용하여 원료 가스를 분해시켜 화학적 기상 반응으로 기판 상에 증착 시키

는 기술로 MOCVD(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와 

HVPE(Hybride Vapor Deposition)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구의 합성 방법으로 HVPE를 제안한다.

반응기 내부에는 유체 물질이 흐르게 되는데 유체는 관의 벽에 가까울

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관의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속도는 빠르다. 이 유체

의 흐름을 통해 반응 관의 내부에는 경계층(Boundary layer)이 존재하게 

된다. Fig.9는 경계층을 기점으로 한 반응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소스 반응부터 시작해서 배기 반응까지의 탄소 구 합성을 위한 반응 과

정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소스 원료 가스가 경계층 바깥 부분에서 벌크 가스와 같은 속도로 경계층 

부근까지 접근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경계층 안 부분에서 기판 표면으로 

이동해 흡착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확산의 원리에 의해 이동하게 되고 

고온의 기판과 반응해서 증착 되는 결과물을 얻게 된다. 세 번째, 경계층 

내에서 표면 반응이 끝난 반응물들의 탈착 과정이고 이 물질은 배기 과정

을 거치게 된다. 보통 표면 쪽에서 확산되어 성장되는 과정이 시간이 오

래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라고도 한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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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경계 층 단면과 반응 과정 도식화

실제 탄소 구의 합성 메커니즘을 살펴보게 되면,

합성에 사용한 HVPE는 수평형 구조로 소스 물질로서는 그래파이트 보

트 안의 Ga, Al 등을 사용을 하고 내부 가스로는 N2, HCl, NH3를 사용을 

한다. 반응 물질이 분해되게 하기 위해 고온에서 반응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탄소 구의 성장 메커니즘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한

다.

1) 소스 물질인 그래파이트 보트의 흑연 분말과 황, 규소 등의 불순물 

등과 HCl 가스가 고온에서 반응하여 1차 반응 물질을 만들어 내는 단계

이다. 염소 가스의 양과 가스 반응 온도 등을 고려해야만 탄소 클로라이

드로 전환 되는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온도는 800~1000도 사

이의 온도를 유지된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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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에서 반응한 소스 가스와 염소 가스, 암모니아 가스, 그리고 캐

리어 가스인 질소가 흐르게 되면서 탄소 구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기판에

는 LED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에피가 성장이 된다. HVPE 내부는 수십 

cm/sec 정도의 증착 속도를 가지는 상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착 과정이 오래 걸린다. 반응기의 내부 온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데 만약 온도가 낮으면 기판의 핵 이동률이 낮아져서 다결정 성장이 이루

어지고 너무 온도가 높으면 탄소 층 자체가 다시 분해 될 수 있기 때문에 

균일한 표면을 형성하는 것이 힘들다. 이 변수들에 따라 에피 성장 과정 

중에 균일한 에피 성장이 되지 않은 부분, 즉 상대적으로 홈과 같이 파인 

형태의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부분에 탄소 입자를 비롯한 여러 입자

들의 응집화가 진행되면서 탄소 구가 합성된다. 탄소 구의 크기 성장은 

탄소 구의 가장자리의 dangling bond가 고온에서 분해된 탄소 원자를 가

스 상태에서 흡착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반응은 반응기의 온도, 압

력, 가스 flow rate, flow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3) 탄소 구의 합성 반응을 모두 마친 gas는 캐리어 가스인 N2에 의해 

배기부분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반응 물질은 wet 스크러버 내부에서 스

크러빙한 후 blower를 통해 외부로 배기되게 된다.

Fig.10은 일반적인 기상법의 박막 형성 메커니즘 과정이다.

Fig.10 기상법의 박막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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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은 탄소 구의 합성 메커니즘에 대한 그림이다.

(a) 제 1 가열 영역에서 소스물질(그래파이트 보트와 그 외의 불순물)과 

염소 가스와 반응해서 탄소 클로라이드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입자들로 

제 2 가열 영역의 기판으로 옮겨지는 과정

(b) 반응 기체 입자들이 불균일한 에피 층의 한 부분에 흡착되고 그 부

분에서 확산하면서 입자 간의 응집이 시작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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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하나의 홈 안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island들이 형성되게 되고 확산 

현상에 의해 작은 island가 큰 island로의 이동을 하게 되는 과정

(d)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와 같이 임계 두께에 도달하기 까지

계속해서 입자와 입자간의 흡착현상이 일어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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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마이크로미터의 지름을 가지는 구형 모양으로의 합성

Fig.11 탄소 구의 합성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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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결과

3.1. FE-SEM/EDS

전자 발생원으로부터 전자선을 시료 위에 주사하여 초점을 맞추게 되면 

2차 전자, 후방 산란 전자, X선 등이 발생하게 된다. (Fig.12) 2차 전자와 

후방산란 전자가 전류 신호로 전환되어서 신호로서 영상화되게 된다. 전

자선을 쏜 좌표의 정보에서 상을 구성하여 표시하게 되는데 주사는 직선

적이지만 주사 축을 틀어가면서 전체 시료 표면 정보를 얻게 된다. 주사 

전자 현미경은 물체의 표면의 형상을 잘 관찰할 수 있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크기와 형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나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SEM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광원부분과 렌즈 부분으로 이루어져있

는데 시료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이용해 영상을 만든다는 점에서 광학

현미경의 구성과 비슷하다. 차이점은 광원자체는 전자 빔을 사용을 하고 

자기렌즈를 사용하고, 가속화된 전자와 고체의 반응을 전자 검출기에 검

출시켜 스크린에 영상화 한다는 것이 다르다. 또한 장치 안에 있는 광원,

시료, 검출기가 모두 진공 중에 존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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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시편에 전자 빔이 입사할 경우 발생하는 신호들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는 시료와 전자 빔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정 X선을 에너지의 형태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전자 빔이 시

편에 도달하게 되면 시편 내의 전자들을 추출시키게 된다. 외부에 있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추출된 자리를 채우면서 X선 형태로 방출

하게 되는데 이는 원자의 종류나 전자의 궤도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

에 특성 X선이라고 한다. X선은 검출기에서 검출이 되어서 신호를 전압 

신호로 전환해 증폭시키게 되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거쳐 디지털 

신호가 된다. 이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는게 바로 EDS 스펙트럼이다.[그림

13] EDS는 셋업 과정이나 조작이 간단하고 전자 빔 전류가 낮더라도 분

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한 번에 모든 원소를 검출할 수 있

고 분석이 빠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에너지 분해능이 낮아서 피크

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량 원소의 검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

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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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S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검출기와 펄스전환기, 디스플레이로 구성되

어있다. 검출기는 보통 p-i-n 반도체인 Si과 Ge 반도체 소자를 사용해 X

선 감지를 한다. 감지된 X선의 에너지에 비례해 전자-정공 쌍을 만들어내

서 charge pulse를 발생시킨다. 두 번째는 펄스를 전압 신호로 변환하는 

펄스 전환기이다. 전압 신호로 바꾼 후 증폭과정을 거쳐서 특정 채널에 

신호를 배정해 두게 된다. 마지막으로 배정된 채널에 신호를 화면에 표시

하는 과정을 거친다.

Fig.13 EDS의 화학적 분석(비탄성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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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는 HVPE 방법을 이용해 합성시킨 탄소 구의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측정 사진이다. (a), (b), (c)에서 볼 수 있듯이 합성

된 탄소 구는 완전한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의 현미경 그림을 통해서는 투명한 형태의 구형 형태를 가진다. 탄소 

구의 입자 크기는 300um 정도이고 이 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

에 따라 배양 판의 홈의 크기를 조절을 해 입자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

(a) 그림은 20배 확대한 사진, (b)는 약 150배 확대, (c)는 약 500배 확대하

였다. 탄소 구는 지름에 있어서 장경과 단경의 비가 1 : 1이 아닌 1.5 : 1

정도의 비를 가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배양 판에 핵이 형성되고 탄소 

소스 물질이 흡착되는 과정에서 necklace형태로 부착되는 현상에 의한 것

으로 추측된다. 또한 SEM 표면 사진을 통해 합성된 구는 mirror-like한 

표면을 가짐을 알 수 있다. (Fig.14)의 (d)는 탄소 구를 400배정도 확대한 

단면 사진으로서 내부가 비어있는 형태가 아닌 꽉 차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탄소 구의 형태면에서 나누어 봤을 때 hollow

sphere가 아닌 filled sphere 임을 알 수 있다.

합성된 탄소 구의 실제 포함된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 

FE-SEM으로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분석을 실시하였다.

EDS는 전자 빔이 재료에 부딪히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전자, 이온, 특정 

X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특정 X선을 감지해 화면에 표시하게 

된다. 물질의 고유 값을 뜻하는 특정 X선을 통해서 물질들의 값과 비교해 

물질의 종류를 유추해 낼 수 있다. Fig.15는 탄소 구를 다양한 부분에서 

측정한 EDS 사진이다. 탄소 구내에는 탄소 소스 물질로 사용된 규소와 

황 분말, 탄소 분말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간의 조성 차이가 존재

하긴 하지만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원소들의atomic percent가 균일

하게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합성된 탄소 구의 성분비는 Table.1에 

나타나 있듯이 탄소 56 atomic %, 산소 17 atomic %, 황 14 atomic %,

질소 7atomic%, 규소 5 atomic %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분비도 역시 용도에 따라 소스 물질 함유량에 의해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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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14 탄소구의 현미경 및 SEM 사진

(a) 현미경 50배 표면 사진

(b) 150배 표면 사진

(c) 500배 표면 사진

(d) 400배 단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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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At%

C 56.00

O 17.01

S 14.16

N 7.06

Si 5.02

Fig. 15 탄소 구의 EDS 분석

Table.1 탄소 구의 ED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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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L(Cathodoluminescence)

발광은 물질이 열에너지나 빛에너지, 전자파를 받아서 여기 되어서 에

너지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발광은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형광(Fluorescence)과 인광(Phosphorescence)이

다. 형광은 물질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 발광하여 곧바로 발광이 소멸

되는 것을 뜻하고 인광은 에너지를 받아 발광하고 시간이 흘러도 빛을 내

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소멸하기 위한 전자가 다른 복사선에 의해 바닥

준위에서 들뜬 준위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Fig.16)

여기를 시키기 위한 에너지 종류에 따라 형광 방식을 분류해 볼 수 있

다. 레이저나 PDP 등 빛의 쏘임에 의해 발광하는 ‘광 발광

(Photoluminescence)’, CRT등 전자 빔에 의한 충돌에 의한 ‘음극선 발광

(Cathodoluminescence)’, LED와 OLED 등의 전계 작용에 의한 ‘전계발광

(Electroluminescence)’, 기체 방전등 방전현상에 의한 ‘전기 발광(Electric

luminescence)’가 존재한다.

CL은 전자 빔을 반도체 시료에 조사하면 전자 – 정공 쌍이 재결합하

면서 여기(excited)된 전자가 기저로 내려올 때 나오는 빛을 검출하여 소

자 광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다양한 물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석 방법

이다. 물질 내부의 결정 결함을 관찰하는 CL방법으로 미세한 영역의 물

성 평가, 구조의 관찰, 재료의 결함, 불순물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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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 CL의 반응 원리

발광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인 CL은 여기 원으로 전자 빔을 활용

하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가 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공간해상도가 

100nm 이하를 가질 뿐만 아니라 SEM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보통 여기 원을 레이저로 사용하는 PL과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공

간해상도가 1um로 물질의 전반적인 발광 특성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세

부적인 물질의 발광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발광 특성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CL장비를 사용하여 탄소 구의 발광을 분석하

였다.

(Fig.17)은 CL을 이용하여 표면 이미지를 얻은 모습으로 앞서 FE-SEM

과 유사하게 탄소 구의 표면이 깨끗한 mirror like한 모습을 볼 수 있다.

(Fig.18)은 파장 영역에 따른 CL 발광 이미지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탄소 

구의 표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시광 영역의 발광을 관찰할 수 있다. 발

광 영역이 400~ 500nm일 때 선명하게 발광을 하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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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광의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19)는 상온에서 측정한 탄소 구의 CL 스펙트럼이다. (Fig.18)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은 형태로 탄소 구는 가시광 발광 특성을 보였고 약 

500nm에서 CL의 최고점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된 구들은 거의 

동일한 물질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L 스펙트럼 또한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

Fig.17 탄소 구의 CL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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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8 파장 영역에 따른 탄소 구의 발광 이미지

Fig.19 탄소 구의 CL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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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는 얇게 자른 시료 내부를 투과

한 전자를 이용하여서 형광판에 고 배율의 영상을 형성해 내는 현미경이

다. 투과 현미경의 광원은 높은 진공 상태(1 x 10-4Torr)이상에서 고속으로 

가속되는 전자선을 사용을 한다. 필라멘트에서 나온 전자를 가속화하여 

양극의 구멍을 빠져 나온 전자 빔을 얇게 자른 시편에 통과하여 상을 얻

어내고 대물렌즈, 중간렌즈, 투영렌즈를 거쳐 영상을 형광판에 처리하고 

카메라로 찍는다. 광원의 분해능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세조

직을 자세히 관찰 할 수 있다. TEM은 음전하를 띄는 전자를 사용해 X선

이나 전자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회절 모양을 분석하여 국부적인 

원자배열도 분석할 수 있다. TEM의 기능적 측면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우수한 분해능을 이용해 시편을 100만배 확대시켜서 형상, 크기, 조직 내

에 존재하는 결함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료를 구성하는 원

소 물질을 알아낼 수 있고 함량 측면에서도 분석해 낼 수 있다. 마지막으

로 회절 법을 이용해 부피가 작은 시료의 결정 구조라던지 방위 관계를 

분석한다.

TEM의 구성 부분을 나누어 보면 전자 총 부분, 전자 렌즈 부분, 시료 

부분, 영상 시스템 부분, 기록 시스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차 영상은 

대물렌즈를 통해서 형성되게 되고 많은 렌즈들이 1차 영상을 점차 확대해

서 형광판에 최종영상을 형성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렌즈의 질이 좋

아야 영상의 품질도 좋아지게 된다.(Fi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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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0 주사 전자 현미경의 내부 구조

TEM을 이용한 구조 분석 측면에서 관찰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로 첫 번째 시료의 조직을 100만 배 이상으로 확대시켜서 형상, 크기, 조

직 내의 결함을 관찰 할 수 있고 두 번째, 전자 회절 법을 이용해 작은 

부피를 지닌 시료의 결정구조와 방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시료의 구성 원소와 함량 비를 정량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합성

된 탄소 구는 전자 회절 법을 이용해 결정구조를 분석해보았다.

TEM에서 전자 회절 도형과 이미지는 서로 실공간과 역공간으로서 퓨리

에 변환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 고분해능 이미지를 통해 퓨리에 변환을 

하면 전자 회절 도형이 나오게 된다. 전자 회절 도형의 형태에 따라 결정 

구조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는 (Fig.21)과 같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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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환 도형모양을 띄는 고리 패턴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물질

은 비정질을 뜻한다. (b)는 점 도형 모양으로 점 패턴을 가지는 경우로 단

결정질의 물질을 뜻한다. (c)는 환 도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선명한 고리 

패턴으로 다결정 질을 뜻한다. (d)는 원반 도형 모양으로 단결정질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이 시편의 결정정도에 따라 모양과 규칙성의 정도가 다른 

회절 패턴을 얻어낼 수 있다. 또한 같은 결정질 시편이라도 분석 영역과 

전자빔의 주입 모드에 따라 다른 회절 패턴을 얻는다.

(a) (b)

(c) (d)

Fig.21 결정 정도에 따른 TEM 회절패턴[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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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에서 이미지를 형성할 때 명시 야상(Bright Field Image)과 암시 

야상(Dark Field Image)을 사용을 한다. 명시야상은 보통 TEM 측정시 많

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절패턴이 형성되는 높이에 위치한 objective

aperture에 의해서 투과된 전자빔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시

편에 산란되는 전자빔의 양에 의해 이미지의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므

로 많은 전자가 산란된다면 어둡게 될 것 이다. 암시야상은 objective

aperture를 통해 투과된 전자빔을 차단하고 회절된 전자빔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보통 전위 결함이나 적층 결함을 분석할 때 유용하다.

(Fig.22)는 시료를 FIB(Focussed Ion beam)을 사용해 시편을 준비한 후 

전자빔을 집속하기 전의 TEM 명시야상이다. (Fig.23)은 탄소 구를 고배율 

전자현미경(JEM-2100(HR), JEOL LTD.(Japan)을 이용해 관찰한 HRTEM

사진과 전자 회절 도형이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전자 회절 도형은 결정의 

원자 점이 보이지 않고 환 도형 모양으로 고리 패턴의 형상을 띄는 것으

로 보았을 때 합성된 탄소 구는 비정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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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 FIB를 이용한 탄소 구 시편의 TEM사진

Fig.23 탄소 구의 HRTEM 사진과 전자 회절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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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ESCA(Electron Spectroscopy for Chemical Analysis)라고 불리는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는 X-ray를 이용해 시편에다가 쏘

아주게 되면 생기는 photoelectron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고체 표면의 구

성원소나 화학결합 상태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다. 핵 주위를 맴돌고 있

는 전자를 떼어내려면 강한 진동수를 가지는 x-ray가 필요한데 x-ray는 

1018Hz의 진동수를 가진다. 이에 의해 방출되는 전자는 photoelectron이라

고 한다.(Fig.24)

Photoelectron을 감지하면 운동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데 x-ray에서 

나오는 E의 값은 정해져 있고, 일함수(work function)는 무시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XPS 분석을 통하면 전자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binding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모든 원소들은 각각 특징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시료의 구성 원소를 알아 낼 수 있다. 전자의 결합에너

지 Eb는 x선의 에너지 hv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에너지와 일함수 Wf를 뺀 

값이 되게 된다. 광자의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일함수도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식을 통해서 전자의 고유의 결합에너지를 찾을 수 있

다.

Eb = hv - Ekin - Wf

XPS는 Charge의 영향이 적어서 절연체 시료도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

점을 가진다. X선을 사용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료 손상이 적고 정량적

인 분석과, 화학 상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온 스퍼터링과 각도 분해

법으로 비파괴 깊이 방향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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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S 장치는 초고진공(10-10mbar)을 요구하는데 이는 실제 시료 표면에 

한 분자 층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1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초고진공

에서는 한 분자 층을 형성하는데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표면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초고진공의 환경에서 측정을 해야 한다. 또한 XPS의 x-ray는 

1cm2의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을 쏘기 때문에 수평적인 해상도가 좋지 못

해 국부적인 부분은 확인을 하지 못한다.

XPS의 응용분야는 표면, 계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금속재

료의 표면 산화상태, 내식성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도 할 수 있다. 또한 금

속 표면에서 가스의 흡착과 탈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고분자 복합재

료에 대한 분야도 응용 가능하다.

Fig.24 XPS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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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구의 구성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XPS 측정을 해보았다. (Fig.25)는 

탄소 구를 XPS로 분석한 전형적인 스펙트럼의 모습을 보여준다. 보통 합

성 물질의 구성 원소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정된 구역의 에너지

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에너지 영역을 측정을 한다. 이를 survey 또

는 wide scan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Fig.25)는 탄소 구를 wide scan으

로 분석한 XPS 스펙트럼이다. X 축에 존재하는 결합 에너지로부터 탄소 

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성분을 알 수 있다. 앞의 EDS 결과와도 비

슷하게 탄소 구는 탄소, 황, 규소, 산소 등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

과가 나왔다. 하지만 질소 원자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탄소 구의 합

성 과정에서 암모니아 기체가 충분히 열분해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열분

해 후 합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탄소 구의 조성에 있어서 불균일한 특성

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스펙트럼에서 

탄소 구는 표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탄소(C) 65.9 atomic%, 산소(O) 24.01

atomic%, 황(S) 1.28 atomic%, 규소(Si) 8.82 atomic%의 조성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Fig.25 탄소 구의 XPS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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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 탄소 구의 XPS 구성 성분

(Fig.26)은 탄소 구 내부를 측정한 XPS 스펙트럼이다. 탄소 구는 구성 물

질로 탄소, 산소, 황, 규소,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불순물로서 불

소와 칼슘이 추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반응 가스로 사용이 된 질소 가스,

염소가스, 암모니아 가스 등에 포함된 소량의 불순물에 의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Fig.25)의 측정에 사용된 구보다 작은 크기의 구의 측정함으로

서 내부와 외부와의 성분 차가 미세하게 난 것으로 보인다. (Table.2)는 

탄소 구 내부 부분의 XPS 구성 성분을 나타낸다.

Fig. 26 탄소 구 내부의 XPS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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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탄소 구 내부의 XPS 구성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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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혼합소스 HVPE 방법을 사용하여 탄소 마이크로 구를 

합성하였다. 소스 물질로는 그래파이트 보트에 담겨진 Ga, Al 등을 사용

을 하였고 가스 물질로는 암모니아 가스, 염소 가스, 수송 가스 물질로는 

질소 가스를 사용을 하였다. 그리고 반응관 가열 부분을 반응 영역과 성

장 영역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 1 가열영역은 850도, 제 2 가열영역

은 1090도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소스 물질과 염소 가스는 

반응 영역에, 기판은 성장 영역에 위치시키게 된다. 질소 가스는 

5000sccm, 염소 가스는 80sccm, 암모니아 가스는 2000sccm으로 공급되며 

반응 시간은 제 1 가열영역에서는 1시간 30분, 제 2 가열 영역에서는 3시

간 동안 총 4시간 30분 동안 성장하였다.

탄소 구가 합성된 것은 에피 성장 과정 중에 배양판과 같이 홈이 파져 

있는 공간에서 가스 간의 흡착 반응에 의해 구 물질이 합성된 것으로 보

인다. 제 1 가열 영역에서 주로 염소 가스는 그래파이트 보트의 탄소 물

질과 반응해 탄소 클로라이드와 같은 형태를 만들게 되고 이 반응물이 제 

2 가열 영역에서 암모니아 가스와 반응해 탄소 마이크로 구로 합성된 것

으로 추정된다.

탄소 마이크로 구의 SEM 측정 결과 300um의 지름을 가지고 

mirror-like한 표면을 가지는 완전한 구형 모양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DS 결과를 통해 탄소 56 at%, 산소 17 at%, 황 14 at%, 질소 7 at%, 규

소 5 at%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면 외부와 내부간의 구성 성분간의 미세

한 오차는 존재했지만 거의 유사한 비율로 탄소 구가 합성되었다. TEM

분석을 통해 탄소 구가 비정질임을 알 수 있었고 CL 측정을 통해 500nm

의 가시광 영역의 발광 영역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LED 에피 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합성된 탄소 구는 여러 번의 LED

구조 성장을 위한 에피 성장 과정 실험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서 

혼합 소스 HVPE 방법을 통해 탄소 구를 합성하는 방법이 재현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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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탄소 구는 높은 표면적, 열적 안정성, 낮은 밀도 등의 특징으로 배

터리, 커패시터, 연료전지 등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VPE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히 탄소 구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2원소 물질의 첨가를 통한 새로운 용도로의 기능을 가

지는 탄소 구의 응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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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Further Work

탄소 구 합성에 있어서 재현성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탄소 구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탄소 구의 구성 원소로는 그래파이트 보트의 원소로 나온 탄소뿐만 아

니라 제 2의 원소가 추가 검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탄소 구를 합성하기 

위한 소스 물질로서는 그래파이트 보트에 흑연 분말, 제 2의 원소로서는 

필요에 따라 S, Si, Al 등을 첨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가스 물질로서는 소스 물질과 반응할 수 있는 염소 가스, 성장 영역에 

흐르는 암모니아 가스, 수송 가스로서는 질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첨

가하고자 하는 제 2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반응 기체도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염소 기체가 소스 물질과 반응해 탄소 클로라이드 형태의 반

응물을 만들게 되고 암모니아 기체와 반응해 탄소 구를 합성하게 된다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탄소 구의 합성 영역에 있어서는 탄소 구가 에피 부분의 홈에서 발견된 

것을 토대로 하여 탄소 구를 합성하는 기판은 흑연으로 제작되고 특수 드

릴을 통해 반원 형태의 홈을 가지고 있도록 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 배

양 판의 크기에 따라서 탄소 구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홈의 크기를 늘이거나 줄여서 탄소 구의 크기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Fig.27)은 배양 판의 평면도와 부분 단면도의 모습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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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 배양 판의 평면도와 부분 단면도

또한 반응기(Reactor)의 구조에 있어서도 2개의 가열 영역으로 나누어 

소스 물질과 염소 가스가 반응하는 영역, 탄소구가 합성되는 영역으로 나

눌 수 있는 장비를 제안한다.(Fig.28)

Fig.28 탄소 구 합성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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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법은 소스 물질로서 탄소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제 2

원소를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물질로도 합성을 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구가 합성되는 배양 판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탄소 구의 지름의 

크기를 조절하여 대량으로 제작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위의 내용과 

같이 제시한 방법을 토대로 합성 방법이 한정되어 있는 종래의 합성 방법

에서 향후 다양한 조건을 가지는 탄소구로의 합성 방법으로 응용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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